
18 제21339호2020년9월8일화요일

#

#

순천드라마촬영장에서가장인기가많은달동네세트장.지난2006년리메이크된드라마 사랑과야망의무대로활용됐던곳이다.

순천낙안읍성마을길목에들어서있는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

순천드라마촬영장

헬로헬로미스터몽키~ .매표소에서표를

끊고안으로들어가자귀에익숙한팝송이흘러나

온다. 1970년대국내에서엄청난인기몰이를했던

걸그룹 아라베스크의 헬로미스터몽키다. 순간,

같은반친구들과함께카세트테이프로자주들었

던중학생시절의정겨운추억이떠오른다. 그런데

실제로그때그시절이눈앞에펼쳐진다. 70~80년대

교복차림을 한 젊은이들이 여기 저기서 인증샷을

찍느라 바쁘다. 단발머리 대신 긴머리를 늘어뜨린

20대여성 2명이 순양극장 앞에서기념촬영을하

는가 하면 올드 팝송이 흐르는 음악감상실에서는

장발머리에나팔바지차림의청년이기타를치며노

래를한다.

극장 옆에 자리한 추억여행관에서 교복을 빌려

입은 이들은 주로 젊은이지만 종종 교련복을 입은

중년 남성들도 눈에 띈다. 비록 세대는 다르지만

7080년대의 갬성에푹빠진방문객들의표정이행

복해보인다. 레트로열풍을타고방문객들의발길

이 늘고 있는 순천 드라마촬영장의 여름날 풍경이

다.이곳에선누구나드라마의주인공이된다.

지난 2006년조성된순천드라마촬영장은 이름

그대로 드라마 세상이다. 시멘트벽에 붙여놓은 쥐

잡기 포스터, 고장난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TV라

듸오 쎈타 승광전기 , 주단 비로도 곱단을 판매하

는진성포목점, 구멍가게진열장의유리미닫이문,

주근깨투성이의못난이인형…. 이젠우리주변에

서쉽게접할수없는추억속의사소한일상들이한

자리에옹기종기모여있다. 광주, 전남을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건바로이때문이다.

순천드라마촬영장은스타작가김수현의 사랑과

야망의 촬영이 모태가 돼 세상에 나왔다. 1987년

주말연속극으로처음방송돼국민드라마로인기를

얻었던동명의작품을지난 2006년리메이크한게

계기가된것. 드라마는 1960년부터 1990년대중

반을무대로성격이정반대인두형제가겪는인생

역정과가족사를다뤘다. 주인공이어린시절을보

냈던곳이순천읍내여서순천과인연을맺게됐다.

이때문에순천드라마촬영장에는순천시내와 주

인공이서울로올라가살게된달동네, 1980년대서

울변두리모습이그대로재현돼있다. 1960년대순

천의옥천냇가와읍내거리, 누추한대폿집의세트

장에서는 당시 서민들의 고단했던 삶이 고스란히

전해지는듯하다.

드라마촬영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언덕

위쪽에재현된달동네세트다.멀리서도한눈에보

이는 달동네의 누추한 집들이 마치 성곽처럼 펼쳐

져 있는 데다 좁은 골목과 슬레이트지붕, 전봇대,

가로등까지그시절의 디테일이생생하게살아있

다.특히달동네세트옆에꾸며진 언약의집은연

인들의 포토존으로 인기가 많다. 3평 규모의 작은

건축물인언약의집은가족과친구, 연인들이서로

에게마음을전하며영원을약속하는공간. 내부를

들여다 보면 방문객들이 낙서판에 서로의 사랑을

약속하는글귀를직접작성해벽에걸수있는전시

공간과쉼터가마련돼있다.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이잡지만은빌려주지마세요. 지난 1986

년4월3일자동아일보5면에는이색적인문구의광

고가실렸다. 샘이 깊은 물 4월호 발매를 알리는

광고카피였다. 광고는 잡지를빌려주지말아야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어느새 뿌리깊은

나무 (샘이깊은물의전신)처럼가장많이읽히는

잡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빌려주시면, 돌아온다손

치더라도때묻고해져오기십상이어서, 오래간직

하고 자주 꺼내 보시려는 독자는 생돈들여 보존판

을 따로 사야 합니다. 게다가, 빌려주시지 말아야

발행부수가 계속해서 늡니다. 그리고 발행부수가

늘어야(많이 팔려야) 이 잡지의 내용을 끊임없이

더살찌울수있습니다. 잡지를돌려보다니, 이게

무슨말인지싶겠지만 그때는정말그랬다.

요즘처럼인터넷이발달하지않아읽을거리가귀

했던터라잡지나만화책을돌려보는사람이많았

다.특히그시절 샘이깊은물은인문과문화예술

에관심이많은여성에겐필독서였다.무엇보다 뿌

리깊은나무와 샘이깊은물의진가는콘텐츠였

다. 특히 1976년창간된 뿌리깊은나무는국내에

선처음으로한글전용가로쓰기를표방했다. 뿌리

깊은나무와 샘이깊은물이각별하게느껴지는

건발행인고한창기선생(1936∼1997) 때문이다.

순천 낙안읍성마을의 초입에 자리한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은 한국 잡지사에 큰 획을 그

린한창기선생의정신을되돌아볼수있는뜻깊은

공간이다. 보성 벌교출신인그는 뿌리깊은나무

와 샘이깊은 물 (1984∼2001년)을 통해 한국 전

통문화의가치를알리는데헌신했다. 평생수집한

생활용품과유물이6500여점에달할만큼그의우

리문화에대한관심은각별했다.생전전재산을털

어 수집했던 유물을 고향에 전시하고 싶다는 유지

를기려(재)뿌리깊은나무가순천시에영구기탁한

게계기가돼2011년현재의자리에개관했다.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은연면적1736㎡에박물관

1동과한옥8동규모로유물전시실과야외전시전

통한옥으로 구성됐다. 박물관 입구에 들어서면 마

치타임머신을타고과거로되돌아간것같은착각

에 빠질 만큼 청동기 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다양한 유물들이 방문객을 맞는다. 민속장에는 조

선시대부터쓰였던계량도구에서부터제등, 신발,

이불등각양각색의민속품들이전시돼있다.

지난 7월박물관한켠에마련된 한창기실은레

트로열풍을타고주목을받고있는공간이다.국내

최초의순한글, 가로쓰기잡지인 뿌리깊은나무에

대한향수를지니고있는중년층이가장먼저들르

는곳이기도하다. 선생이생전에사용했던문구류

ㆍ서적ㆍ책상 등으로 재현된 집무실, 발행했던 잡

지와 단행본, 전통문화사업부의 자료, 개인유품으

로꾸며져있다.특히대한민국잡지사에큰족적을

남긴 뿌리깊은나무 전권인53권을관람할수있다

는점에서각별한의미가있다.

/순천=글사진박진현기자jhpark@kwangju.co.kr

순천의소문난레트로명소를가다

옛날감성
요즘갬성

굿모닝

레트로열풍이이어지면서지난시절의감성을느낄수있는 복고풍 명소들이새롭게주목을받고있

다. 우리고유의생활용품과전통문화를만날수있는박물관에서부터1960~90년대의시대상을되돌아

볼수있는오래된주조장과창고,서민들의애환이깃들어있는재래시장까지다양하다.이들레트로공간

의특징은옛모습을간직하면서도트렌디한감각을접목하고있다는점이다. 칙칙하고낡은장소에서따

뜻하고화사한복합문화공간으로변신한레트로명소에서 색다른감성을즐겨보자.

# Retro

#순천드라마촬영장

1980년대서울변두리모습재현

2006년조성…사랑과야망 촬영

디테일한달동네세트가장인기

포토존 언약의집 영원약속공간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2011년낙안읍성마을초입에개관

뿌리깊은나무 샘이싶은물 창간

故한창기선생유물6500여점전시

한국전통문화역사적가치알려

드라마촬영장입구에자리한청춘사진관.

#

순천드라마촬영장의 순양극장앞에서교복차림을

하고기념사진을찍는관광객들의모습이정겹다.

#


